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
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업부영역도 각각 다르
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소관 관련법인 건설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 소관의 기술
사법에서도 기술사와 기사(예,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의 업무영역을 다르게 규정하고 따
라서 각각의 자격에 대한 역량기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
하고 있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의 기준 업무영역 또한 타법과 마찬가
지 입니다. 1995년 1월5일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제정(입법)될 때의 제정이유("산업안전
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각각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등
을 행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
함."이라고  법령제정이유를 명시)를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안전기사가 할
수 없던 안전관리 부분을  산업안전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내용은 산업안전기사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정 이유를 보면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 직무와 같이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 직무 -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
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
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소관 부처가 다를 뿐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필요 하
는 직무는 동일한  역량과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격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
부에서 관리중이던 기술사의 역량등급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역
량등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자격지수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 건축사가 동일하게 배점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
시합니다.  


